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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최근 언론보도 통계 

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

우리 국민의 우울 위험군,  
2019년 3% → 2021년 6월 18%
• 보건복지부가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상태를 추적 조사해왔는데, 지난 6월 조사 

결과, 우울 위험군** 비율이 18%로 3월 조사(23%)보다 5%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코로나
19 발병 초기인 2020년 3월 18%와 같은 수치로 작년 하반기 이후 전체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이 다소 개
선된 것으로 조사됐다. 

• 하지만 이번 우울 위험군 비율 18%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3%(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)보다는 
무려 6배가 높은 수치이다. 

• 연령별로는 ‘20대’ 24%, ‘30대’ 23%로 젊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. 

[그림] 우울 위험군 추이

**자료 출처 : 보건복지부/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, ‘2021년 2분기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’, ‘2021.07.26.(전국 성인 만19~71세 성인 2,063, 온라인 조사,  
                     2021.06.15.~25) 
** 우울위험군 : 우울 판독 점수 27점 중 10점 이상, 우울정도가 중간+심한 수준 
*** 자료 해석 시 조사 시점(6월 15~25일)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 임에 유의할 것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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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최근 2주간 자살 생각 12%, 지난 3월을 정점으로 하락세!
• 최근 2주간 자살 생각을 한 적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12%가 ‘있다’고 응답했는데, 이는 지난 

3월(16%)보다는 4%p 감소한 수치이다.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
치이고,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작년 3월보다도 약간 더 높은 수치이다. 

• 연령별 자살 생각은 우울 위험군과 마찬가지로 젊은층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는데, ‘20대’가 18%로 가
장 높았고, ‘30대’ 15%, ‘40대’ 13%, ‘50대’ 9%, ‘60대’ 8% 순으로,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살 생각 비율
이 높다. 

[그림] 우울 위험군(2021년 6월, 연령별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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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] ‘최근 2주간 자살 생각 했었다’(‘그렇다’ 응답률 추이) (%) [그림] ‘최근 2주가 자살 생각 했었다’ 응답률  
           (2021년 6월) 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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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자료 출처 : 보건복지부/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, ‘2021년 2분기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’, ‘2021.07.26.(전국 성인 만19~71세 성인 2,063, 온라인 조사,  
                    2021.06.15.~25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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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상황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
도움이 된 사람 ‘가족’ 64%
• 코로나19 상황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 사람으로는 ‘가족’이 64%로 가장 높고, 다음

으로 ‘친구 및 직장 동료’ 21%, ‘정신건강 전문가’ 3%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가
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결과이다.  

• 20대의 경우 ‘친구/직장 동료’가 40%로 타 연령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.   

•코로나19 관련 필요 서비스, ‘정신 심리 건강과 정보’ 꾸준히 증가! 
• 코로나19 관련 정신건강을 위해 서비스별 필요도를 질문했는데, 2020년 3월 조사에 비해 전체적으로 정

신과 치료,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의 필요 인식이 1년 사이에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. 이는 교
회가 교회 내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정신과 마음 건강을 위한 지원 서비스 역
할을 감당해야 할 지점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. 

[그림] 코로나19 관련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별 필요도(매우+약간 필요하다) (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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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] 코로나19 상황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 
         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 사람(전체)

**자료 출처 : 보건복지부/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, ‘2021년 2분기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’, ‘2021.07.26.(전국 성인 만19~71세 성인 2,063, 온라인 조사,  
                     2021.06.15.~25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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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자료 출처 : 보건복지부/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, ‘2021년 2분기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’, ‘2021.07.26.(전국 성인 만19~71세 성인 2,063, 온라인 조사,  
                     2021.06.15.~25) 
** 4점 척도 질문으로 ’매우+약간 필요하다‘ 비율임


